
모빌리티 환경 차이를 고려한 아시아-태평양 국가의 정책 적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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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교통 정책 수립 시 지리적 혹은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서로 정책을 모방하는 
경우가 많지만,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이 상이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적용이 항상 
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. 특히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
경제, 도시화, 인구 구조, 교통 시스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. 이러한 차이점들은 스마트 
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. 본 연구는 세계은행, 
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아시아-태평양 국가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
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. 기존 
연구들이 주로 경제적 지표나 정책 중심으로 비교한 데 반해, 본 연구는 스마트 모빌리티 
시스템과 교통 기술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. 
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아시아-태평양 지역 내 각 국가의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 수준과 정책 
환경이 균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,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의 적용은 국가별 스마트 교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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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과 도시화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,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
시사점을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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